
사회적공간으로서 강화유니버스 

강화유니버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상호작용, 교류, 창작, 체험 등이 일어났기에 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물리적 공간과 별개로 사회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순간이나 장을 ‘사회적 공간’으로 설명한다. 부르디외는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사회·문화적 자본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물리적 공간인 강화도는 그 사람이 지닌 사회 문화적 자본과 맺어온 관계망에 따라 

여러 사회적공간이 존재한다. 강화도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한 대안적 공간으로 여기는 이주 

청년들의 사회적공간과,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강화도를 답답하게 여겨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사회적공간도 있다. 원주민들의 사회적공간, 이주민들의 사회적공간, 주말농장이나 

5도2촌의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사회적공간,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강화도에서 살아온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공간은 모두 강화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으며 병존하며 교차한다. 

평소에는 각자의 사회적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때때로 협력하거나 

협상하거나 갈등을 빚을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경험이나 자본들, 역할로 인해 

물리적 공간인 강화도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강화도로 

이주한 시니어 지역주민A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옛 

골목이 정겹게 느껴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은 불편하고 

경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저는 (옛 골목이) 보존되면서 재생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주민)은 부수고 다시 
짓기를 원하니까.. 어쨌든 다 부서지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이걸 샀어요. 주인분이 안 판다고 
하다가 급하다고 팔았고 당분간은 이렇게 있겠지만. 도시재생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재개발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 신축 위주로 부수고 이런.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경우엔 이런 모습이 
마을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는데, 오래 사신 분들은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그 분들에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게다가 여기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 
지역주민 A 

부르디외는 경제적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공간의 발생과 긴장을 주로 보았는데, 시골에서는 

출신(태생 여부, 원주민이냐 이주자냐)이 마치 ‘계급’처럼 작용하고,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도시에 비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강화로 

이주한 청년들은 안심, 존중, 다양성이 있는 강화도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강화유니버스를 

통해 그러한 지향을 담은 사회적공간을 형성하여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냈다. ‘외지에서 이주한’ 



‘청년’ ‘상인’ 이라는 인구학적 특징의 집단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가치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시니어나 원주민, 강화 외부의 청년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가 ‘원래의, 본질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귀촌 

교육에서는 귀촌인들, 특히 청년들에게 원주민들의 공간인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 관점에서 강화유니버스처럼 이주민과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제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은 전략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강화도에 새롭고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공간들이 형성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강화도에 있는 청년 

이주자들의 존재 드러냄과 발화 자체가 강화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사회적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공간에서 형성된 담론과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 

제도, 물질, 인프라, 담론을 형성한다. 강화유니버스가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보려는 목적으로 기획한 사업들은 아니었지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협력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을 초대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내는 일련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강화유니버스 가치관 소개, 포스터 부착, 프로그램이나 회고에서 이뤄진 외부 

청년들과의 접촉과 대화, 인터뷰나 강의로 자기 삶을 발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진 성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무로 수강해야 했던 성평등 교육 참여 등은 지역 주체의 

성찰과 인식변화는 ‘교육’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협력자로 자기에게 맡기어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 중에 강화유니버스는 강화의 다른 사회적공간들과 접촉했다.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일에 관심사가 있었던 마을공동체와 ‘청년 응원기금’을 접점으로 만났는데, 

같은 주제에 대해 노력하는 주체이지만, 지역에 정착하여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시니어그룹과 

상대적으로 물적·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의 위계 질서에서 약자에 있는 청년그룹이 가진 

정서적 차이가 존재했다. 시니어 중심의 사회적공간에 속해있던 청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기 

어려웠는데, 강화유니버스에서는 사회적공간 대 사회적공간의 동등한 교류 형태(청년이 마을에 대한 

강의 형식)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 

강화유니버스는 다양성과 안심의 가치관을 강조했다. 강화유니버스는 비건, 반려묘 등 소수자성과 

여러 가지 취향의 영역까지 다루고 언급하는 폭을 넓혀놓았다. 비건 참여자가 강화도에서도 채식 

옵션을 식당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랐던 일, 성소수자에 대한 지역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례 등은 강화유니버스가 지향하는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보다 다양한 이들의 삶을 

포용하는 문화를 지향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